
일본의 시끼보 - 「블레스코트 S.J.」개발 

 

일본의 시끼보는 1999년에「소재개발회의」를 창설하고, 원면에서 마케팅

에 이르기까지 일괄하여 신소재를 개발하고 있는데, 첫째 작품으로 스페인 

면(綿)을 사용한 「코튼 델 솔」을 개발하였고, 2번째 작품으로 신소재인 

「블레스코트 S.J.(Blesscot S.J.)」를 개발하였다. 

「블레스코트 S.J.」의 특징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원면등급인증 기관인

「S.J.V. Q.G.A.」로부터 면섬유의 굵기, 섬유장, 성숙도 등과 같은 원면물성의 

품질 균제도가 좋고, 광택과 유연성 등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업·랜드면

(Upland cotton)으로 뽑은 면사로, 직물은 50수, 니트는 60수로 생산하여 2002

년 춘하절부터 직물, 니트, 침장의 각 분야에 총 100만개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그간 개발한 각종 신소재들을 수요자들에게 전시하는「02 춘하 니트전시

회」에서는「건강쾌복(建姜快服)」을 테마로 한 신소재를 전시하고 있으며, 

이 소재들은 입어서 기분 좋도록 배려하면서 패션성이나 기능성을 첨가하고 

있다. 새로운 개발소재는 약 50점이고, 패션소재는 약 150점이며, 해외소재도 

78점 출품하였다. 

신소재는「블레스코트 S.J.」외에도 냉량(冷凉)가공「니트 드라이 서모 C」, 

방오가공「더셀」, 스판덱스와 면의 정방교연사「SSY」등이 전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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